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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18-04-09

미국에서 유명한 윤리- 전문가에게 한 부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남편과 3살 짜리 아들의 양육권 다툼중인데  곧 재판소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그녀는 극도의 감정 대립을 하고 있고 아들의 양육권을 위하여 둘 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윤리 전문가에게 문의해 온  질문은 절대적인 정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에 대해서 샛빨간 거짓말을 할 것인데 그런 거짓말을 정직으로만 대하면 아들의 양육권을 빼았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의에 찬 전 남편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맞서는 것이 어떻겠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문가가 방송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까지 수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매일 처럼 정직을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선듯 정직하라고만 말하기 어려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전문가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점은 “정직은 필히 승리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고민은 정직이 항상 승리하지 않고 거짓말이 때로는 승리를 한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아들의 양육권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그 엄마에게 권고해 드릴 적절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짓말을 거짓으로 대하면 위증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그런 범법은 현명하지도 않고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고 그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생활에 옳은 말을 해주기는 쉽겠지만 아들의 양육권이 달려 있는 것 같은 중대사에서 절대적인 정직을 강조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추구해야 함은 윤리적으로나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정직에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를 정당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대항하는 것은 불을 불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불로 대하는 양측은 결국은 정직의 잿 덤이를 손에 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승리를 한다 해도 결국은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짓말이란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자긍심의 실추, 신뢰성의 상실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아이 엄마가 거짓말을 법정에서 한다면 그녀의 도덕적인 차원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거짓으로 맞서는 전 아내를 향하여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와 판사를 속일 새로운 무기를 갖고 나올 것입니다.  만일에 판사가 실 오라기 만한 거짓말을 그녀의 진술로부터 탐지한다면 그녀의 모든 진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지뢰와 같습니다. 지금 폭발하지 않으면 미래에 언젠가는 폭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해칠 것입니다.


정직이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정직은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정직이 거짓을 항상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직이 거짓에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업가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법먹듯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유명인사들이 줄줄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화간이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제2 또는 제 3의 고발자가 나오니 잘못을 사과하는 척 할뿐 정직한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발뺌을 하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이겠지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는 결국 존경과 동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정직이 아쉽습니다.   끝

